
인격, 이성 따위는 지금 필요 없어    

(우울증의 증상 3)

고등학교 2학년생인 K군은 반 년 여 전부터 갑자기 부모에게 삐딱하게 굴고 집안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아예 공부할 생각을 않고 학교 간다고 나

가서는 전자오락실에서 깜깜해질 때까지 앉아 있거나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게 누어 지내기

가 일쑤였다. 

한 살 위인 누나는 공부를 제법 잘 하는데다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는지라 부

모는 늘 두 남매를 비교하며 “네 누나의 절반만큼만 따라가라”고 나무라곤 해 왔었다. 

원래 내향적인 성격으로 별로 말이 없던 K군은 누나를 심하게 질투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때려죽일 듯이 굴더니 이제는 그것을 말리는 다른 모든 가족들과도 대화를 끊어 버렸다. 

부모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기나 하면 “닭살 돋게 하지 말라. 죽어 없어지면 될 것 

아니냐?”라며 제 방의 물건을 죄다 부숴버리는 등 심하게 반항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는 홧김에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가서 죽어라”라고 하였고 K군은 “산 자

의 말은 거짓말, 죽은 자의 말은 진실”이라는 유서를 남긴 후 그 길로 나가 수면제를 백 알 

이상 사 모으고는 단숨에 먹어 치워 버렸다.

여고 1학년 학생인 S양은 성적이 부진하여 어쩔 수 없이 교외에 있는 변두리 학교에 들

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발생한지 약 1년 정도 되는 심한 우울증으로 잠도 잘 못 자고 집중

력이 떨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학교에 입학한 지 얼

마 되지 않아서 불량 서클에 가입하더니 술 담배에 절어 사는 무서운 십대로 변해 버렸다.

S양은 낮에는 친구의 자취방에 숨어 잠을 자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야한 화장을 하고 술집

으로 가서는 함께 잠을 잘 남자를 구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당연히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부모가 그녀를 붙잡았을 때 그녀는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 있었다.


